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음력 )�� �� 2017년 9월 21일목요일제20590호 1판�������	
�	��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

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

택이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

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에서 19일(현

지시간) 취임 후 첫 연설을 했다 북핵 위

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유엔 회원

국 정상들을 모아놓고 직접 의견을 전달

하는 첫 무대라는 점을 의식한 듯 트럼

프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북한을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관련기사2면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

의 어조는 격앙됐고 수위도 아주 강경했

다 완전파괴 자살임무 로켓맨 등

세계 최강대국 정상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자극적인 단어들이

동원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에 협조해달

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도 적잖이 발언

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5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했다 이번 유엔

총회를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식 경고를

전달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듯한 인상

을 줬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

의 대북 경고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이

2500만 명 인구의 한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설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유

엔의 위상과 가치를 폄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데뷔전이라는 점에

서도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 같은 노골적 비

판은 자제했으나 부정적 인식은 여전했

다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불공정하게

많이 부담한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불공정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엔) 예산의 22% 이상을 낸

다 사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아는 것보

다 훨씬 더 많이 낸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에 대해 모든 목표를 실제

로 달성한다면 이러한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유엔이

훨씬 더 책임 있고 효율적인 세계 자유

의 옹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

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과동맹을방어해야한다면

北완전파괴 외 다른 선택 없다

트럼프유엔연설집중포화

완연한가을날씨를보인 20일광주시북구충효동평모들에만개한코스모스밭사이로시민들이가을정취를만끽하며산책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흥과 보성지역의 사망자 2명 중 1명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

왔다 적절한 치료나 예방을 했다면 사망

자 중 45%는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

는 분석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박탈

에 따른 회피가능사망률 격차와 함의 보

고서에서 지역 박탈지수가 클수록 해당 지

역의 총사망률과 회피가능사망률도 높아

졌다고 밝혔다 박탈지수는 한 지역의 박

탈과 결핍 수준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주거환경의 낙후 정도와 교육 수준 노인

인구ㆍ1인 가구 아파트 거주ㆍ여성 가구

주 이혼 및 사별 비율 등을 종합해 점수화

했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지표다

전남지역 22개시군의 박탈지수는신안

군 1586 고흥군 1528로 상위 12위를 차

지했다 이어 함평군(1482) 보성군(14

71) 곡성군(1400) 진도군(1274) 강진군

(1257) 장흥군(1241) 구례군(1232) 순

이었다

반면 광양시(526) 목포시(281) 순

천시(277) 여수시(003)는 박탈지수가

낮았다 시(市)단위가 군(郡)단위보다 사

회경제적 수준이 높다는뜻이다

이 박탈지수를 지역별 회피가능사망률

(예방가능사망률+치료가능사망률)과 비

교한 결과 박탈지수가 높은 지역의 회피가

능사망률은 최고 457% 낮은 지역은 최저

36%로 격차가 무려 97%포인트가났다

회피가능사망은 조기 사망(75세 이전

사망) 중 적절한 치료나 조기검진 정부의

건강 정책 등이 선행됐다면 피할 수 있었

던사망을뜻한다

2013년기준으로 담양지역 주민의 총 사

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57명인데 이 중

회피가능사망률은 165명으로 463%에 달

했다 이들은 적절한 치료나 예방 했다면

죽음을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흥군은 인구 10만명 당 총 사망률

4866명으로 이 중 457%인 2223명(예방

1926명 치료 762명)이 보성군은 총 사

망률 3983명 중 1793명(45%)이 진도군

은 총 사망률 4124명 중 1842명(447%)

이 피할 수 있었던죽음을 맞았다

이들 회피가능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상

대적으로 박탈지수가 높았다

우리나라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771명인데 이 중 회피가능사망률은

1385명으로 367%였다 전국 평균인 36

7%보다낮은 전남지자체는순천시(36%)

와 광양시(367%) 두 곳뿐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는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회피할 수 있는 데도 죽음을 맞이

한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전

남의 공중보건이열악하다는 방증이다

전남지역 내 회피가능사망률은 박탈지

수가 높은 고흥군(2위)이 2223명에 달한

데 반해 박탈지수가 낮은 순천시(20위)는

1383명에 불과했다 피할 수 있었던죽음

을 겪은 사망자 수가 고흥군민이 순천시

민에 비해 16배가 많았다는얘기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특히 회피가능사망

중에서도 예방가능사망률이 박탈지수와

더 큰 연관성을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방가능사망은 감염 당뇨병 알코올ㆍ

약물 남용 등에 의한 사망처럼 공중보건

정책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망을 뜻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피할수있었던죽음 전남이전국최다

지난 13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

회(9명특조위)가 광주를 방문한 데 이

어 19일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실무조사

지원단이 광주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 조사를벌였다

광주를 비공개로 방문한 10여명규모

조사지원단은 지난 19일오전 국립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옛 전남도청 등 5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이들이 전일빌딩 옛 도청 등을 둘러

봤다는 점으로 미뤄 헬기 사격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을 것으

로 보인다 실무지원단은 조사지원팀

헬기 사격 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

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군인

17명 공무원 2명광주시추천민간조사

관 4명 검찰경찰국가기록원 소속 공

무원 6명 등이참여하고 있다광주를 방

문한 실무지원단에는 상당수 군인들이

포함된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

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을올

해 말까지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특조위는 20일부터 전국민을 대

상으로 공개 제보 접수에 나섰다 제보

대상은 ▲ 헬기 사격 목격 ▲ 헬기 사격

으로 인한 피해 ▲ 헬기 사격에 직간접

적 관여▲전투기에 무장한채출동대기

목격 ▲ 전투기 출동대기에 직간접적

관여 ▲ 관련 자료 보관 등이다 제보는

특조위 전화(0274809747) 이메일

(uk8900752@mndgokr) 또는 광주시

(06261353867 chormoi@korea

kr)로 하면된다 김용희기자 kimyh@

518 특조위실무지원단 10여명 광주방문

전일빌딩옛 도청등 5곳 현장조사

코스모스밭의가을추억만들기

보건사회硏보고서낙후도높을수록회피가능사망률높아

공중보건등열악고흥보성 절반예방치료못해사망 신안(1586)

고흥(1528)

함평(1482)

보성(1471)

곡성(1400)

진도(1274)

강진(1257)

장흥(1241)

구례(1232)

해남(1132)

담양(1070)

완도(1052)

장성(999)

나주(990)

영광(902)

화순(708)

영암(615)

무안(541)

여수(093)

순천(277)

목포(281)

광양(526)

47321871

4866

4335

3983

4014

4123

5058

4339

4283

4455

3569

4178

4682

4596

4185

4159

4079

4598

4047

3836

4407

3806

2223

1663

1793

1622

1842

2173

1819

1869

167

1653

1601

1903

2007

1565

1611

1766

2017

1488

1383

1634

1397

전남지자체박탈지수와사망률단위%

( ) 박탈지수 회피가능사망 총사망


